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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이 성인 여자대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정민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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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이 끝난 성인 여대생들에 있어 가장 흔한 부정교합의 하나인 전치부의 crowding과 입술주위 
돌출감이 자존감(self-estee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여자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촬영, 모형계측을 실시하여 상악전치부의 치아배열과 입술의 돌출도를 평
가하였다. 또한 Rosenberg의 자존감 평가 설문조사문항을 이용하여 이들의 자존감을 평가한 후 전치부의 치아배열, 
입술주위 돌출도와 자존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결과, 입술의 돌출을 가졌거나 전치부의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한 학생들은 치아배열이 고르고 돌출되지 않은 안모를 가진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었다. 부정교합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치교정지 2008;38(6):388-396)

주요 단어: 자존감, 부정교합, 치아배열, 돌출도

서론

  교정치료가 가져오는 유익으로는 교합을 개선함

으로써 저작기능과 발음을 개선하고,
1
 입술 주변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등의 외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심리적 변화도 들 수 있

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self- 

concept)나 자존감(self-esteem)이 저하되고 반대로 

좋은 교합과 안모를 가진 경우에는 높아진다는 연

구결과들이 이미 나온 바 있다.
2-5 

  교정치료가 주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과 외모가 갖는 밀접한 연관성6과, 스스

로가 자신의 치아배열이나 입모양 등을 보면서 자

기자신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함으로 인한 자존감이

나 자신감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7,8 

  성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

며,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9 당뇨병과 

같은 질환,10 외상이나 흉터 등 외모의 변화11가 주

는 영향력 등이 알려져 있다.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문

화, 인종,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12,13 

외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자존감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4 그러므로 치아의 배열이나 

입술돌출감 등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

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부정교합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이 저

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으나,2,3 성

인이 된 이후 교정치료나 부정교합에 연관된 외모

나 자존감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15 

  교정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합에 대하

여 일반인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16 

따라서 교정치료를 받는 주요한 동기는 기능적 향

상이나 건강의 측면보다는 외모의 개선인 경우가 

많다.17,18 따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거울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에 치아가 미

치는 영향을 느끼게 되는 전치부의 치아배열이나 

입술주위의 돌출감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는 치아배열이나 입술 주위의 모양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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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phalometric measurements. 1, Saddle angle; 
2, articular angle; 3, gonial angle; 4, Bjork sum 
(1+2+3); 5, upper 1 to SN; 6, upper 1 to FH; 7, upper
lip to E line; 8, lower lip to E line; 9, ANB; 10, IMPA;
11, interincisal angle.

Fig 2. Cephalometric measurements (continued). 1, 
Lower 1 to A Pog; 2, A to N perpendicular; 3, Pog to 
N perpendicular; 4, anterior facial height (N to Me); 5,
posterior facial height (S to Go); 6, facial height ratio
(5/4 x 100); 7, nasolabial angle; 8, AB to mandibular
plane.

정교합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도 쉽게 느낄 수 있

는 요소들이 성인 여성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보고자 계획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책자

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자원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

열상태와 측모를 먼저 임상적으로 평가하였다. 임

상평가를 통하여 아래의 연구대상 기준에 적합하다

고 판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과 안모사진,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하고 학생들의 심

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여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두부방사선 계측사진과 안모

사진 촬영 시 입술을 접촉하지 않은 relaxed lip posi-

tion을 기준으로 촬영하였다.19 

  1.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2. 구순구개열이나 기타 구강안면기형이 없는 경우

3. 상하악 제1대구치가 발거되거나 치관인접면에 

손상, 수복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4. 제1대구치 전방에 결손치나 매복치, 유합치가 

없는 경우

  5. 설문지 문항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정이 하악 제1

대구치의 협측면 열구에서 근원심으로 1 mm 이내

의 변위를 보이는 경우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분류와 계측

  부정교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군을 분류하였다. 

  부정교합이 안모에 미치는 영향들 중 비교적 쉽

게 눈에 뜨이는 상악 전치부의 밀생(crowding)과 전

치부 돌출(protrusion)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

악의 배열과는 상관없이 상악 전치부(6전치)에서 

Little의 irregularity index20를 측정하고,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평가하여 Ricketts의 esthetic line에서 상

하순의 돌출량의 합을 계산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irregularity index가 5 이하이고 E 

line에서 상하순 돌출량의 합이 4 미만이면서 구치

부가 Angle씨 I급 관계를 보이는 학생들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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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답변하신 내용은 외

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답변을 쓰셨는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처리와 논문의 작성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하고 가치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 읽어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

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 있는 글들을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아래 척도(보기)를 사용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나에게 몇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내게는 내세울만한 것이(자랑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Fig 3.  Self-esteem scale questionnaire by Rosenberg.21

여 이들을 정상군(1군)으로 선정하였다. Irregularity 

index가 8 이상이면서 상하순 돌출량의 합이 4 미만

인 경우를 밀생군(2군)으로, irregularity index가 5 이

하이면서 상하순의 돌출량의 합이 4 이상인 경우를 

돌출군(3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중 밀생과 

돌출을 모두 보이는 경우는 밀생돌출군(4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측한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상의 계

측치들은 Fig 1, 2와 같다. 

　

자존감 평가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심리검사

의 하나인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21 (Fig 3)을 

이용하여 각 군의 자존감을 서로 비교하여 어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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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rregularity index and lip protrusion values of 
each group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Irregularity index Lip protrusion (UL + LL)

1  2.61 ± 1.30 −1.20 ± 3.09
2 10.86 ± 3.21 −0.36 ± 3.40
3  2.96 ± 1.49   6.88 ± 2.21

Group N Definition

1 23 Class I molar relationship, irregularity index (upper arch) ≤ 5 mm,

Upper and lower lip protrusion to E line < total 4 mm, 

No orthodontic treatment experience 

2 22 Class I molar relationship, irregularity index (upper arch) ≥ 8 mm,

Upper and lower lip protrusion to E line < total 4 mm, 

No orthodontic treatment experience 

3 22 Class I molar relationship, irregularity index (upper arch) ≤ 5 mm,

Upper and lower lip protrusion to E line > total 4 mm 

No orthodontic treatment experience 

Table 1. Grouping of the samples by types of malocclusion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Rosenberg의 자존감 설

문 (Fig 3)은 총 1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한글로도 

번역되어 많은 심리학 논문에 사용된 바 있으며,22,23 

부정교합과 연관된 심리검사에도 사용된 바 있다.2 

설문 중 다섯 개의 문항은 긍정형(예: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문항이며 다섯 개

의 문항은 부정형(예: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Rosenberg의 설문 원형대로 네 가지 중 하

나의 답변을 택하는 객관식 형태로 하였으며, 부정

형 문항의 답변 번호를 점수로 환산하고, 긍정형 문

항의 답변 번호는 5에서 뺀 값을 점수로 환산하여 

더한 다음 10으로 나누어 자존감 지수(self-esteem 

index, SI)로 삼았다. 자존감이 높은 경우 큰 SI값을 

보이게 된다.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ver. 15.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의 SI를 구한 후 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연구성적

각 군의 비율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분석결과

  첫 홍보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조건

을 만족한다고 생각되는 89명을 선택하여 연구자료

를 채득하고 이 중 최종적으로 연구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69명의 자료를 얻었다. 이들 연구대상 중 정

상군(1군)은 21명, 밀생군(2군)은 22명, 돌출군(3군)

은 14명, 밀생돌출군(4군)은 12명이었다. 그러나 일

반적인 임상심리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당 

15명 이상의 자료를 얻지 못하여, 돌출군을 추가로 

얻기 위한 재홍보를 실시하여 14명의 자료를 추가

로 채득하였으며, 이들 중 연구조건을 만족하는 12

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최종 연구대상은 1

군 23명, 2군 22명, 3군 22명으로, 이들 세 군은 적

절한 수의 자료를 얻었으나 4군은 14명으로 최종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s 1 and 2). 

  세 군의 두부방사선 계측사진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정상군에 비하여 돌출군에서 하악골이 후퇴된 

골격형태를 보였으며 좀 더 수직적인 안모를 보여

주었다 (Table 3).

자존감 설문 결과

  상악 전치부의 배열과 입술주위 돌출도에 따른 

자존감 지수를 살펴보기 위한 ANOVA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결과 (Table 4), 정상군(1군)에 

비하여 밀생군(2군)과 돌출군(3군)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p ＜ 0.05). 2, 3군간의 S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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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Group

ANOVA
1 2 3

Age (yr) 22.60 ± 2.94 21.61 ± 3.09 23.58 ± 3.92 NS

Björk sum 394.37 ± 4.44 397.56 ± 5.72 400.59 ± 6.77 (1,2) (2,3)*

Facial Ht ratio 65.99 ± 3.24 64.28 ± 5.19 61.85 ± 4.80 (1,2) (2,3)*

ANB 2.31 ± 2.00 4.09 ± 2.18 4.38 ± 1.85 (1) (2,3)*

A to N-perp −0.35 ± 3.63 0.71 ± 3.01 0.47 ± 3.34 NS

Pog to N-perp −4.68 ± 5.38 −7.74 ± 6.98 −9.97 ± 6.96 (1,2) (2,3)*

U1 to FH 114.85 ± 4.81 115.26 ± 8.63 116.06 ± 6.47 NS

U1 to SN 106.67 ± 5.42 106.82 ± 8.35 106.89 ± 6.71 NS

L1 to A-Pog 4.92 ± 1.80 4.89 ± 2.45 7.70 ± 2.59 (1,2) (3)
*

IMPA 95.67 ± 6.75 95.17 ± 7.25 97.30 ± 6.46 NS

Interincisal A. 123.37 ± 6.91   120.73 ± 10.17 115.31 ± 7.98 (1,2) (3)*

AB to MP 70.88 ± 6.49 70.93 ± 5.63 68.99 ± 5.59 NS

Nasolabial A.  102.42 ± 12.96 96.65 ± 9.88      99.55 ± 12.84 NS

NS, non-significant difference;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 ＜ 0.05).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surements of each group

Table 4. Self-esteem index (SI) of each group

SI
Group N Post hoc* Order

(Mean ± SD)

1 23 3.11 ± 0.29 A

2 22 2.86 ± 0.28 B A > B

3 22 2.75 ± 0.34 B

Total 67 2.91 ± 0.33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 ＜ 0.05). Same letter 

means same level (order A ＞ B).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찰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건강을 관리

하는 등 자신에 대한 태도가 더욱 적극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7,24 또한 외모의 

매력은 인격의 형성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25,26 매력적인 아이들

과 성인들은 좀 더 긍정적인 행동과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더 높은 자존감과 자기확신(self-con-

fidence)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스로 매력적

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스

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
27

  외적인 매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반응(social reaction)을 일으키며, 이런 현상이 반복

되면서 긍정적인 확신이 생활화되게 된다.28 외적인 

매력이 갖는 타인에 대한 판단의 영향력은 학교의 

선생님,
29

 학부모,
30

 대학생
31

 등 다양한 집단을 통한 

실험에서도 입증되었으며, 외적인 매력이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선순환적인 영향력(다른 면에서

는 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미치는 악순환적인 영

향력)은 최근 meta analysis를 통해서도 뚜렷한 근거

가 있음이 밝혀졌다.26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social 

interaction)에서 사람들은 입주위와 얼굴을 주로 바

라보게 된다.5 따라서 치아의 배열, 치아의 수직적

인 위치, 잇몸이 보이는 양 등 여러가지 입 주위의 

형태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상호인지에 의한 

우열(dominance)이나 자존감(self-esteem)에 영향을 

미치며,
8
 이들 요소는 부정교합과 교정치료에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부정교합과 

연관된 이들 요소는 개개인의 인격형성과 심리상태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모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심리적 영

향에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32,33들을 고려

하여 이번 실험은 여학생들로 한정하였으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34을 줄여보기 위하여 서울과 수도

권에 거주하고 현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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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안모 이외에도 

키나 몸무게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22 

추후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영향력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돌출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

을 수 있다. 치아의 각도에 의한 치아치조성 돌출인 

경우도 있고, 상하악이 전돌된 형태의 골격성 돌출

인 경우도 있으며, 이부가 후퇴됨으로 말미암아 상

대적으로 입술주위의 돌출감이 보이는 경우도 있

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돌출의 

원인은 구분하지 않고 입술이 E line에 대하여 얼마

나 돌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돌출군을 구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치부 관계가 Angle씨 I급 관계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골격적으

로는 II급 형태를 가진 학생들이 밀생군과 돌출군에 

포함되었다. 하악골 열성장이나 수직적인 골격구조 

등으로 인하여 이부가 후퇴되어있는 경우, 특히 수

직적인 골격형태와 동반된 경우 상악전치의 각도는 

정상치에 가깝더라도 Rickets의 E line에 대하여 입

술이 돌출되어 보일 수 있다. Ricketts의 E line에 대

한 상하순의 돌출도는 한국인 성인여성에서 각각 

−0.86 ± 2.15 mm, 0.56 ± 2.30 mm이며35 따라서 표

준편차를 벗어나는 1.29, 2.86 mm의 합을 고려하여 

상하순의 돌출도가 합산하여 4.0 mm를 초과하는 

경우를 돌출군으로 정하였다. 

  치아의 배열에 대한 평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Little의 irregularity index를 이용하였다. Irregularity 

index는 간혹 치아의 접촉점은 거의 변이되지 않고 

치아배열이 비뚤어지는 winging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arch length discrepancy보다 때로는 작은 값을 

보이게 되지만36 객관적으로 밀생을 평가하기에 간

편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얼마나 arch length discrepancy가 심한 경우를 부

정교합에 해당하는 밀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

여는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USPHS)에서는 전치부의 irregularity 

index가 6을 넘으면 밀생, 넘지 못하면 정상으로 분

류한 바 있다.37 이번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약간 더 

올려야 밀생의 영향을 정확히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밀생군은 8을 기준으로, 정상군

은 5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사이의 값을 보

이는 경우 실험군에서 배제하였다. 

  밀생과 돌출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연

구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밀생과 돌출을 함께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 충분한 연구대상을 확보

하지 못하였다. 추후 함께 보이는 군을 더 확보하여 

자존감을 비교해본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Jung2은 여중생 2,9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

하여 상악전치의 배열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자존

감이 저하되지만 입술주위의 돌출감은 자존감에 유

의할 만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

러나 이번 연구 결과 여대생에서는 돌출감 역시 자

존감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성인과 청소년에 있어 외모에 대한 평가기

준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38일 것

으로 생각한다. 돌출감과 전치부 치아배열이 성인

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Helm

등38의 연구결과와 같다. 

  Shaw 등
15
은 교합상태와 교정치료, 심리상태 등

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교정치

료를 받아 부정교합의 심도가 개선되더라도 자존감

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상태가 교정치료를 받지 않

은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대상의 

부정교합 심도를 index of complexity, outcome and 

need (ICON)으로 살펴보면 교정치료를 받은 군은 

부정교합 심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한 

부정교합(ICON = 51.97)을 보이고 있어, 교정치료

를 받았더라도 부정교합이 잔존해 있으면 심리상태

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교합과 안모, 그리고 교정치료의 결과 등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부정교합과 연관된 변수들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좀 더 대규모의 심리상태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환자의 전인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욱 커질 것이다. 

결론

  부정교합에 따른 성인여성의 자존감 차이를 살펴

봄으로써 부정교합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I급 구치관계를 가지고 결손치나 과잉

치가 없으며 교정치료의 경험이 없는 여자 대학생 

67명의 치열상태를 평가하고 두부방사선 계측사진

을 통하여 골격형태와 입술돌출도를 평가한 후,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로 자존감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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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여자 대학생들 중 상악 전치부에 4 mm 

(irregularity index 8) 이상의 밀생을 보이는 밀생

군, 상하순의 돌출도가 E-line에 대하여 총 4 mm 

이상인 돌출군은 밀생과 돌출을 보이지 않는 정

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 수치를 보

였다. 

2. 밀생군과 돌출군 간에는 자존감에 있어 서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정교합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

는 만큼 이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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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alocclusion on the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in-Ho Jung, DDS, MSD, PhD,
a
 Wook Heo, DDS, MSD,

b
 Seung-Hak Baek, DDS, MSD, PhD

c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malocclusion on the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67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showed Class 
I molar relation, no missing or supernumerary teeth and has had no orthodontic treatment experience. Each sub-
ject was evaluated with Rosenberg's Self-esteem Scale to measure the level of self-esteem and also evaluated 
the degree of anterior crowding and lip protrusion through model analysis and cephalometric soft tissue profil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a protrusive profile and crowding of upper anterior teeth had significant 
reducing effects on the level of self-esteem. The protrusion and crowding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between groups. Conclusions: Malocclusion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e negative psychological influence of malocclusion 
and the education of lay people about this influence is necessary. (Korean J Orthod 2008;38(6):3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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